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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�머리말

� �한국사를�어떻게�기독교적으로�해석할�것인가에�대한�고민은�한국사를�전공하는�기독교인이라면�한�번쯤�해봤

을� 만한� 주제이다.� 함석헌이� 일제� 강점기에� 성서조선에� 연재한� 것을� 광복� 후� 책으로� 펴낸� 성서적� 입장에서�
본�조선역사는�그러한�고민의�한�결과라�할�수�있다.�이�책은� 1961년� 뜻으로�본�한국역사로�제목을�바꾸어�
다시� 편찬되었는데,� 여기서�함석헌은� 성경의�사관은� 아가페�사관으로� 한국� 역사를�만들어가는� 것은� 아가페라고�

하였다.1)� 다만� 한국인은�自尊心이� 없어� 우리� 민족의� 본� 바탕인�仁․勇․智를� 제대로� 키워� 나가지� 못하여� 고난의�
역사를�겪게�되었다고�하였다.2)� 그러나�고난은�우리�인생을�하나님께�이끌며,�우리의�본�바탕이�드러나게�하고,�

사명을�다할�자격자가�되도록�하고,�참�종교를�찾을�수�있게�한다고�하였다.3)�또한�남을�박해한�일이�없고�不仁
之心의� ‘착함’을�지닌�우리�민족의�사명은�세계의�불의를�담당하여�불의가�결코�인생을�멸망시키지�못한다는�것
을�증명하고�인류의�역사를�도덕적으로�높이�올리는�데�있다고�하였으며,�또한�새�날을�바라보며�죄악으로�더러

워진�이� 지구를� 메고� 순교자의�걸음을�걷는� 것이라�하였다.4)� 고난을� 강조한�함석헌의� 주장은�기독교�역사관에�

대한� 포괄적�관점을�제공하지�못했다는�비판이�있기는�하지만5)� 우리� 민족이�나아갈�방향을�기독교적�관점에서�

제시하였다는�점에서�의의가�있다.

� � 1970년대�이후에는�아세아연합신학교�길균아세아연구기금의�지원�아래에�이루어진�길균강좌를�통해�한국사의�

기독교적�해석�방법에�대한�논의가�이루어졌다.�먼저�이만열은�복음�전래�이전의�한국사는�일반은총의�차원에서�

조명할�수�있으며,�민족사와�구속사와의�관련을�통해�한국사의�기독교적�조명이�가능하다고�보았다.6)� 이로�인해�

일반은총�차원에서�한국사를�바라볼�수�있는�터전을�마련하였다.�김정준은�한국사는�인간의�역사�중�하나로,�우

리�민족의�역사를�기독교�전래�이전․이후를�구분하지�않고�모두�하나님의�백성의�역사로�볼�수�있다고�하였다.7)�
또한�한국�민족도�하나님의�백성이�되게�하신�것은�참되고�바람직한�삶을�사람들�앞에�보여줄�책임을�우리에게

도�지워주시기�위함이라�하였다.8)� 이원순9)은�복음�도래�이전�한민족의�역사는�분립에서�통일의�방향으로�전개

1) 咸錫憲, 뜻으로 본 韓國歷史, 第一出版社, 1964, 46, 71쪽.
2) 함석헌, 위의 책, 1964, 97～115쪽.

3) 함석헌, 위의 책, 1964, 390～395쪽.

4) 함석헌, 위의 책, 1964, 404～414쪽.

5) 박재우,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적 해석 , 통합연구 23, 1994, 81쪽.
6) 이만열, 한국사 인식의 기독교적 조명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60～66쪽.
7) 김정준,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106～115쪽.
8) 김정준, 위의 논문, 1994, 105～10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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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는데,�이것은�하나님의�영광을�구현하기�위한�기초�작업이라�하였다.�또한�도덕적․문화적�가치를�따르느냐�그
렇지�않느냐�하는�것을�통해�왕조와�개인의�흥망이�좌우되었던�역사적�교훈을�가지고�있어�기독교적�사랑의�역

사를�수용할�바탕이�마련되어�있었다고�하였다.�즉�한국사를�통해�기독교적�정신을�파악할�수�있다고�보았다.�김

영재는�한국사를�포함한�모든�민족의�역사는�하나님의�다스림�아래에�있으며�온전한�구속을�지향하여�성화의�삶

을�살아가는�장이라�하였다.10)� 또한�하나님은�이방�민족에게도�마음에�도덕률을�주셨기�때문에�각�민족을�이에�

따라�다루고�심판하셨다고�하였다.11)� 윤경로는�한국�근․현대사를�기독교적�시각에서�다루었는데,� 자발적으로�복
음을� 수용하여� 전파하면서� 한국� 교회가� 성장할� 수� 있었으며,� 민족적� 과제에도� 적극� 참여하여� 한국� 근․현대사에�
긍정적인�역할을�미쳤다고�하였다.12)�또한� ‘하나님�나라’를�이�땅에�세우기�위해�축복의�개념을�바르게�인식하고�

청지기�정신이�필요하다고�하였으며,�통일�문제에도�앞장설�것을�제안하였다.13)� 원종천은�한국사�역시�하나님의�

주권� 아래에� 있었다는� 점에서� 인애와� 공의를� 기초로� 한� 도덕률과� 사회정의에� 대해� 구속적� 뿌리를� 가지고� 있는�

인간의� 타락과�특별은총과� 연관하여�해석할� 필요가� 있다고�하였다.14)� 다만� 복음� 전래� 이전의�한국은� 하나님의�

구원�은혜에서�제외되어�있었다는�점을�인정하고�구속사적�방법론을�적용할�것을�언급하였다.15)� 손봉호는�기독

교가�순환적�역사관을�극복하고�미래� 지향적�역사관을�갖게� 하여� 한국�사회의�발전에�결정적�역할을�하였는데,�

앞으로�한국�기독교는�그로�인해�나타난�자본주의�경제의�폐해를�극복하고�건전한�사회를�만들어가기�위해�공헌

해야�한다고�하였다.16)�이러한�논의를�통해�기독교�전래�이전의�한국사에�대한�기독교적�이해�방식의�폭이�넓어

졌으며,� 한국�사회의�방향성에�대한�제안도�이루어졌다.�한편,�박재우는�역사의�본질은� ‘인간이�이상사회를�세워

가는�과정’이라�보고� 기독교�역사관을� ‘하나님� 나라’의�개념과�연결시켜�보았으며,� 이를� 바탕으로�한국사�해석을�

시도하고�한계점을�언급하였다.17)�이흥기는�기독교�역사관을�통한�한국사�해석�방법을�모색해�보았는데,�역사를�

보는� 우리의� 한계를� 인정하면서� 기독교적� 역사� 연구가� 세계관� 등에� 대한� 연구로� 축소되어서는� 안� 될� 것이라는�

당부를�남겼다.18)�

� �대체로�지금까지�한국사에�대한�기독교적�접근은�과거의�역사를�어떻게�바라볼�것인가에�중점을�두었다.�그러

면서�한국�사회가�나아갈�방향도�제안하였다.�역사학은�과거에�멈춰�서�있는�학문이�아니라�미래�지향적인�학문

이라는�점에서�기독교적�한국사�인식도�현재의�문제를�극복하고�기독교적�이상�사회를�이루어나가는�데�초점을�

맞출�필요가�있다.�한철하�박사님은�한국사의�기독교적�해석을�추구한�목적에�대해�아시아�모든�나라들의�역사에�

대한�기독교적�해석의�모범을�보여�아세아의�새�역사를�만들어�나갈�길잡이�구실을�하기�위함이라�하였다.19)�그

리고� 한국사가� 나아갈� 모델로� ‘기독교� 한국’을� 제시하면서� 하나님의� 다스림을� 받아� 이웃에게� 해를� 입하는� 일을�

중지하고�선을�행하는�사회를�이루기�위해�출발하자고�하였다.20)� ‘기독교�한국’의�모습은�칼빈과�웨슬리가�목표

로�잡은� ‘기독교�세계’,�즉�각�사람이�자기�이웃에게�선을�행하는�세계에�두었다.21)

� �이� 글은�그동안�한철하�박사님을�중심으로�진행된�길균�모임에�참여하면서�고민하였던�내용을�바탕으로�한국

9) 이원순,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124～128쪽.
10) 김영재,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역사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148～150쪽.
11) 김영재, 위의 논문, 1994, 138～139쪽.

12) 윤경로,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 근․현대사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16
9～178쪽.

13) 윤경로, 위의 논문, 1994, 178～180쪽.

14) 원종천, 한국사기독교해석방법론 , ACTS와 21세기,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, 2004, 244쪽
15) 원종천, 위의 논문, 2004, 244～251쪽

16) 손봉호,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적 역사관 , 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, 예영커뮤니케이션, 2012, 1
4～27쪽.

17) 박재우, 앞의 논문, 1994, 98～103쪽.

18) 이흥기, 기독교 역사학은 어떻게 가능한가? , 신앙과 학문 25, 2003, 84～90쪽.
19) 한철하, 서문 – 새 亞細亞 創造의 道具 , 基督敎와 歷史解釋,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, 1994, 4～5쪽.
20) 한철하, 21세기 인류의 살 길 해설판, 칼빈아카데미, 출판부, 2016, 349～350쪽.
21) 한철하, 위의 책, 2016, 338～339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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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를�어떻게�가르칠�것인가에�중점을�두어�작성하였다.� 한국사가� ‘기독교�한국’,� ‘기독교�세계’를�이루기�위한�도

구로�쓰임받기�위해서는�사변적인�논의에만�그쳐서는�안�되고�학교�현장에서�어떤�내용을�어떤�식으로�가르쳐야�

할�것인가를�고민할�단계에�이르렀다고�본다.�일반은총�차원에서�볼�때�하나님께서�한국인의�마음에도�도덕률을�

부어주셨다는�점에서�한국사�안에서도�기독교적�가치가�담겨져�있는�모습을�찾아볼�수�있다.�이를�통해� ‘기독교�

한국’으로�나아가기�위한�교훈들을�얻어�한국사�교육�방안을�모색해�볼�수�있을�것이다.

� � ‘기독교�한국’�안에는�통일�한국도�포함된다.�자본주의와�사회주의로�갈라져�있는�남과�북은�한국사에�대한�인

식에도�큰�차이를�보이고�있다.�그러나�이웃�사랑의�완성을�목표로�하는� ‘기독교�한국’의�이상은�남과�북이�공유

할�수�있는�것이라는�점에서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담은�한국사�교육은�평화와�통일을�염원하는�현�시점에서�남과�북

을�화합시킬�수�있는�한�방법이�될�수�있다.�이에�남북의�한국사�인식을�먼저�살펴본�뒤�남북이�공유할�수�있는�

소재나�가치를�중심으로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담은�한국사�교육�방안을�모색해�보고자�한다.

Ⅱ.�남․북한�한국사�교과서의�특징과�남북의�공통�인식

� �남한의� 한국사�교과서는� 7차� 교육과정까지는� 국정으로�편찬되었다가� 그� 이후에는� 검인정�체제로� 개편되었다.�

현재�사용되고�있는�고등학교�한국사�교과서는� 2009�개정�교육과정에�의거하여�편찬된�것으로,� 8종이�있다.�북

한� 교과서는� 조선력사라는� 이름으로� 발간되고� 있는데,� 현재� 사용되고� 있는� 것은� 2002년부터� 가르치고� 있는�
것이다.�중학교� 1～6학년이�배우는� 조선력사는�1․2권은�이야기체로�서술되어�있으며,� 3～6권은�통사체로�구성
되어�있다.

� �남북한� 교과서의� 가장� 큰� 차이점은� 남한� 교과서는� 학생들의� 균형� 잡힌� 역사의식� 함양을�위해� 최대한� 객관성�

있는�자료를�이용하여�서술하면서�집필진의�사고를�강요하지�않고�있는�반면�북한�교과서는�역사�교육을�실시하

는�목적의식이�뚜렷하게�드러나�있다는�점이다.� 즉� 충직한�공산주의적�혁명� 인재�양성을�목표로�서술되어�있는

데,� 이를� 위해�김일성의� ‘교시’나�김정일의� ‘말씀’을�본문�중에�제시하며�서술하고�있다.22)� 이를�통해�우리�민족

의�우수성을�강조하고�고구려-발해-고려-북한으로�이어지는�역사적�전통을�부각시켜�북한�정권의�정통성을�확보

하고자�하였다.�이�과정에서�교훈적인�내용을�많이�서술하고�있으며,�역사의�주체를�지배층이�아닌�피지배층으로�

놓고� 서술하였다.� 또한� 선동적이며� 저속한� 어휘를� 사용하여� 투쟁� 의식을� 부각시키고� 있으며,23)� 고조선의� 성립�

시기를�대폭�끌어올리는�등� ‘김일성민족’을�강조하기�위한�서술이�이루어졌다.24)� 반면�남한�교과서는�교학사에서�

출판한�교과서가�약간�목적의식이�담겨�있는데,�자유�민주주의�체제와�공산주의�체제가�무엇인지�비교하여�서술

하는�정도에�그칠�따름이다.25)�다른�교과서에서는� ‘자유�민주주의’라는�용어를�제목에서만�사용하고�있다.�

� �이러한�서술상의�차이로�남북한�교과서에서�다루는�내용에도�차이를�보인다.�이로�인해�남북�교과서에�등장하

는�인물의�괴리도�커져�공통으로�등장하는�인물의�비율이�낮다.26)� 또한�남한�교과서는�현대사까지�다루고�있는�

반면� 북한� 교과서는� 1926년을� 조선� 혁명이� 시작된� 시기로� 보고� 조선력사에서� 다루지� 않고� 별도의� 과목에서�
다루며,�일제�식민지�지배를�1910년�경술국치가�아닌�그�이전�일제의�국권�침탈�과정과�묶어서�다루고�있다.27)�

통일�신라의�존재도�인정하지�않고�고려를�우리�민족의�첫�통일�국가로�보았다.28)

� �이러한� 차이에도� 불구하고� 남북한의� 역사인식에� 공통점을� 찾아볼� 수� 있다.� 먼저� 정도의� 차이는� 있지만� 남북�

22) 이찬희, 북한 중학교 조선력사 교과서 내용분석 , 북한연구학회보 제8권 제1호, 2004, 215～218쪽.
23) 유영옥,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역사교과서 비교연구 , 京畿行政論文 17, 2003, 54～56쪽.
24) 이정빈,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‘김일성민족’의 단군 , 韓國史學史學報 32, 2015, 85～92쪽.
25) 권희영 외, 고등학교 한국사, 교학사, 2014, 320쪽.
26) 김선규 외, 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, 교육과학사, 2000, 291쪽.
27) 김한종, 북한의 일제통치기 인식과 교과서 서술 , 역사교육논집 34, 2005, 60～61쪽.
28) 이찬희, 앞의 논문, 2004, 20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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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� 민족주의적� 경향을� 보이고� 있으며,� 조선� 후기의� 사회․경제� 발전을� 강조하고� 있다.29)� 조선� 후기� 사회․경제�
발전을�강조하는�것은�자본주의의�자생적�발전에�주목하였기�때문이다.�우리�역사를�발전적�시각에서�보고�한국�

민족을�한국사의�주인공으로�삼았다는�점에서�공통되는�것이다.�이런�점에서�남북�공통의�한국사�인식을�추출해�

볼�여지가�있다.

� �북한� 교과서에는� 예술적� 재능이나� 기술� 발전에� 공헌한� 인물들을� 많이� 소개하고� 있으며,� 금속활자,� 고려청자,�

훈민정음�등�우리�민족이�이룬�세계적인�문화유산을�자세히�다루고�있다.�의학�발달과�화가들의�활동도�비중�있

게�다루고�있다.�이는�우리�민족의�창조성을�드러내어�민족적�긍지를�높이기�위한�것이다.�이�가운데�담징,�허준,�

김홍도,�신윤복,�장영실�등�남한�교과서에서도�다루고�있는�인물들이�많이�보인다.�남한�교과서는�시대별로�문화

사를�별도의�항목으로�다루고�있는데,�우리�민족의�문화적�업적을�강조하고�있다는�점은�북한�교과서와�공통되는�

부분이다.�물론�북한�교과서에는�대성산성,�동명왕릉,�공민왕릉,�보현사�등�남한�교과서에서�다루지�않는�북한�지

역�문화유산을�많이�소개하고�있다는�점과�정선,�강희안�등�문인�화가는�빠져�있다는�특징을�보인다.

� �또한�북한�교과서는�대외�항쟁사를�비중�있게�다루고�있다.�여기서�우리�민족의�자주성을�지키기�위한�애국적�

행위를�강조하고�있는데,�일부�영웅의�활약보다는�우리�민족�구성원�전체의�노력을�강조하고�있다.�가령�살수대

첩을�을지문덕의�능력보다도�고구려�군사�전체의�노력에�의한�승리로�서술하고�있다.30)� 고려�시대�거란의�침입

에�맞선�승리도�고려�인민의�승리였다고�평가하였다.31)�임진왜란�때의�항전에서도�인민의�역할을�강조하였다.32)�

물론�을지문덕,�서희,�강감찬,�이순신,�곽재우�등�대외�항쟁에�큰�기여를�한�장수의�이름도�언급되어�있다.�이러

한�서술이�남한�교과서와�큰�차이를�보인다고�할�수는�없다.�남한�교과서에도� ‘강감찬이�이끄는�고려군’33),� ‘이순

신이� 이끄는� 수군’․‘수군과� 의병의� 활약’34)� 등의� 표현이� 나온다.� 외적과의� 항쟁에서� 특정� 영웅을� 집중� 조명하지�
않는다는�점은�남북한�교과서가�동일하다.�영웅�사관에서�탈피된�모습을�공통적으로�보이고�있는�것이다.� 조선
력사� 6에서�일제의�침략에�맞서�애국�계몽�운동과�의병�활동,�독립�운동을�전개한�내용을�서술하고�있는데,�이
준,�안중근,�홍범도,�채응언,�양기탁,�유관순�및�대한�자강회,�신민회�등�남한�교과서에서�다루고�있는�인물과�단

체도�실려�있다.�항일�항쟁에서도�남북이�공유할�수�있는�부분이�많은�것이다.

� �북한�교과서는�농민�항쟁에�대한�내용도�많이�실려�있다.�이�가운데�원종․애노의�난,�적고적의�난,�망이․망소이
의�난,� 홍경래의�난,�임술�농민�봉기�등은�남한�교과서에도�실려�있는�내용이다.�다만�서술의�양과�명칭에�차이

가� 있을� 따름인데,� 적고적의� 난은� 남한� 교과서에� 이름만� 실려� 있는� 반면� 북한� 교과서에는� 여러� 페이지에� 걸쳐�

소개하고�있다.35)� 조위총의�난도�평양�농민�투쟁으로�소개하고�있으며,36)� 남한�교과서에는�다루지�않은�이시애

의�난은�함경도�농민�전쟁으로�소개하고�있다.37)� 표현의�강도에서�차이가�있지만�남한�교과서에서도�당시의�사

회�모순이�원인이�되어�이러한�농민�봉기가�나타났다고�기술하고�있다는�점에서�공통되는�부분이�있다.38)� 남북

한�교과서�모두에서�사회적�모순과�차별은�대규모�반발로�이어질�수�있다는�교훈을�얻을�수�있는�것이다.

� �북한� 교과서에서는�우리� 민족의�민족성을� 언급하고�있는데,� 재물이나� 권력보다는�도덕� 의리를�귀중히� 여기는�

민족이라고� 서술하고� 있다.39)� 이를� 증명하기� 위해� 고조선의� 공후인,� 삼국� 시대의� 도미� 부부와� 설씨녀,� 망이와�

29) 정두희, 하나의 역사, 두 개의 역사학, 소나무, 2001, 249～261쪽.
30) 오영철, 조선력사 3, 교육도서출판사, 2001, 32～34쪽.
31) 한영찬, 조선력사 4, 교육도서출판사, 2001, 17쪽.
32) 제갈명, 조선력사 5, 교육도서출판사, 2001, 20～27쪽.
33) 한철호 외, 고등학교 한국사, 미래앤, 2014, 70쪽.
34) 한철호 외, 위의 책, 2014, 116～117쪽.

35) 리인형, 조선력사 1 교육도서출판사, 2001, 62～64쪽; 오영철, 앞의 책, 2001, 68～69쪽.
36) 한영찬, 앞의 책, 2001, 26～27쪽.

37) 리태형, 조선력사 2 교육도서출판사, 2001, 38～41쪽; 제갈명, 앞의 책, 2001, 18～20쪽.
38) 남한 교과서에는 신라 말 대규모 봉기의 원인을 귀족의 가혹한 수취에서 찾았으며, 무신 정권기의 봉기도

지배 체제 붕괴로 인한 지방관들의 가혹한 수탈에서 찾았고, 세도 정치 시기의 봉기도 지배층의 수탈을 그 원

인으로 서술하였다(한철호 외, 위의 책, 2014, 34, 73, 127쪽.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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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�딸의�효심�등을�다루었다.�그러나�우리�민족성에�대한�평가는�주관적인�것이라는�점에서�남한�교과서에는�

언급되어�있지�않다.�다만�우리�민족이�추구해야�할�이상적인�모습�중�하나임은�분명하다는�점에서�보다�객관적

인�사실을�바탕으로�한국사�교육에�반영할�만하다.

� �이상�남북의�교과서를�통해�공통의�한국사�인식을�추출해�볼�수�있음을�살펴보았다.�남북으로�갈라져�다른�길

을� 걸어왔지만� 한민족이라는�공통의�인식을�공유하고� 민족문화를�자랑스럽게�여겨왔다는�점에서� 남북은�충분히�

공통된� 역사� 인식을� 가질� 수� 있다.� 더하여� 우리의� 민족성에� 대한� 북한� 교과서의� 서술은� 결과적인� 것이� 아니라�

우리�민족이�지향해야�할�바로�놓고�본다면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담은�역사�인식과도�통할�수�있다.

Ⅲ.�남북이�공유하고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담은�전근대사�교육�방안

� �기독교�전래�이전의�한국은�하나님의�일반은총�아래에�있었기�때문에�하나님의�문화명령은�유효한�상태에�있

었고40)� 하나님께서�지키도록�주신�도덕률�아래에�있었다.41)� 이런�점에서�비록�기독교가�유입되기�이전의�역사�

속에서도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담은�활동을�찾아볼�수�있다.�이것은�모든�인류에게�부여된�것이라는�점에서�다른�사

상을�지니고�있는�남과�북이�공유할�수�있는�것이기도�하다.�이렇게�남과�북을�포함한�전�인류가�공감할�수�있

는�내용을�통해�전근대사�교육�방안을�마련해�볼�수�있을�것이다.

� �북한�교과서에서는�우리�민족의�민족성을�언급하고�있는데,�도덕�의리를�중시해야�하는�것은�우리�민족에게만�

해당되는�것은�아니다.�사람�중에는�선한�행동을�하는�사람도�있고�그렇지�않은�사람도�있는데,�역사�속에�나타

난�선한�행동들을�통해�우리는�교훈을�얻을�수�있다.�교과서에�나오는�인물이나�사건과�관련지어�이를�설명한다

면�교육적�효과를�극대화할�수�있다.

� �먼저� 살필�수�있는�것은�청렴하고�겸손하게�백성을�위한�정치를�하였던�인물들이다.� 귀주대첩의�영웅�강감찬

은�남북�교과서에서�모두�다루고�있는�인물이다.�강감찬은�당시�고려인들이�추앙했던�인물로�설화의�소재가�되기

도�하였다.�강감찬이�이러한�대우를�받았던�것은�단순히�귀주�대첩을�통해�거란의�침략을�막아냈기�때문만은�아

니었다.� 고려사에는�강감찬42)에�대해� “성품이�청렴하고�검약하여�집안�살림을�돌보지�않았다.”라고� 평하였다.�
이와�관련하여�이부상서�시절�개녕현에�있던�자신의�밭� 12결을�군호(軍戶)에게�준�사건이�실려�있다.� 공직자로
서�청렴한�생활과�자신의�재물을�아끼지�않았던�자세로�인해�백성들의�존경을�한�몸에�받았던�것이다.�강감찬은�

‘이웃�사랑’의�실천자라�할�수�있다.�더하여� 고려사에는�강감찬에�대해� “체구가�작은데다가�얼굴이�못생겼으며�
의복은� 더럽고� 해어져서� 보통� 사람과� 다를� 바가� 없었다.”라고� 전한다.� 작은� 키와� 못생긴� 얼굴은� 현대� 사회에서�

외모�콤플렉스를�일으킬�수�있는�요인이다.�그러나�강감찬에게�이것은�아무런�문제가�되지�않았으며,� ‘이웃�사랑’

의�실천자로�백성들의�존경을�받았다.�강감찬은�외모가�아닌�내적�성숙이�중요하다는�것을�보여주는�인물이기도�

하다.

� �조선�후기�대동법�시행에�큰�기여를�하였던�김육도�백성을�위한�정치를�하였던�인물이다.�김육은�충청도�지역

의�대동법�시행을�이끌었는데,�이를�계기로�대동법이�다른�지역에까지�확대될�수�있었다.�김육은�어렸을�때� 소
학을� 읽다가� “一命의� 선비라도� 진실로� 남을� 사랑하는� 데에� 마음을� 둔다면� 사람에게� 반드시�구제해� 주는� 바가�
있을�것이다.”라는�구절에�감화하여�평생의�신조로�삼은�바�있다.43)�이에�주위의�온갖�반대에도�굴하지�않고�호

서�대동법�실시를�이루어낼�수�있었다.� 대동법을�처음� 건의하였던�이원익�역시�청백리�관리로서�검소한�생활을�

하였는데,� 40여�년간�정승의�자리에�있었으면서도�사직�후�몇�칸의�초가집에서�살았다.44)�청렴함과�남을�위하는�

39) 리인형, 조선력사 6 교육도서출판사, 2002, 37, 40쪽.
40) 원종천, 앞의 논문, 2004, 234～235쪽.

41) 김영재, 앞의 논문, 1994, 138～139쪽.

42) 高麗史 권94, 列傳 7, 姜邯贊
43) 燃藜室記述 권30, 孝宗朝, 故事本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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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은�공직자뿐만�아니라�모든�사람에게�필요한�정신이라는�점에서�청백리�관리의�삶과�활동은�우리에게�교훈

을�준다.

� �고려� 무신�정변�시기에는�많은�문신들이�피해를�입었다.� 그런데�이때�무신과�군인들로부터�오히려�보호를�받

았던�함유일,45)� 서공46),� 유응규47)� 역시�주목할�만하다.�함유일은�평소�검소한�생활로�병사들의�신망을�얻었으

며,� 서공은�재상이�되어서도�겸손하게�처신하였고,� 유응규는�뇌물을�멀리하고�투명하게�행정을�처리하였던�것으

로�알려졌던�인물이다.�이러한�점�때문에�이들은�무신�정변이라는�위기�속에서�살아남을�수�있었을�뿐만�아니라�

새로운�기회를�얻었다.�고려�말�최고�실력자의�위치에�있었으면서도�아버지의�유훈을�깊이�새기며�청렴하게�정치

를�이끌었고�최영48)� 역시�남북� 교과서에�모두� 실려�있는� 인물이다.� 이러한�인물들을�통해� 올바른�삶의� 자세를�

돌아보게�할�수�있다.

� �기독교는� 사랑의� 종교이다.� 칼빈은� 하나님께서� 예수를� 믿는� 자에게� 죄� 사함의� 은혜뿐만� 아니라� 선행의� 은혜�

즉�聖化의�은혜도�주어서�하나님의�뜻을�행하며�그에게�영광을�돌리는�것을�최상의�즐거움이�되게�하셨다고�하
였다.49)� 웨슬리�역시�진정한�기독교는�사랑의�종교임을�지속적으로�강조하며�따르는�사람들에게� ‘선행의�규칙’을�

만들어�평생�지키게�하였다.50)� 고려․조선�시대�청백리�관리의�삶을�통해�선행�속에서�즐거움을�누릴�수�있다는�
기독교적�가치를�찾아볼�수�있다.

� �사랑과�나눔의�실천은�조선�후기에�부를�쌓아�올린�일반�백성들에게서도�살필�수�있다.�남북�교과서�모두�조

선� 후기�사회․경제적�발전을�주목하여�서술하고�있는데,� 이� 시기에�농업․수공업․상업�분야에서�축적한�부를� 활용
하여�나눔을�실천한�인물들을�살필�수�있다.�상업에서는�의주의�만상�임상옥,�제주�상인�김만덕�등이�있다.�임상

옥은�자신의�재산�중�일부를�진휼에�보태는�일을�하였으며,51)�김만덕은�1795년�제주도의�기근을�해결하기�위해�

1천금을�내놓았던�인물이다.52)� 수공업�분야에서는�한순계를�들�수�있다.� 한순계는�이이,� 성혼�등과�교류하였던�

文士로�어머니를�봉양하기�위해�유기그릇을�만들어�파는�일을�하였다.� 기록에�의하면�그가�만든�그릇은�정교하
고�가격도�안정되어�장사꾼들이�그에게�모여들자�다른�工匠에게�양보하고�이익을�독차지하지�않았다고�한다.53)�
임상옥과�김만덕은�자신이�이룬�부를�이용하여�어려운�처지에�있는�사람들을�도운�인물들이며,�한순계는�부를�축

적하는�과정에서�홀로�이익을�독점하기�보다는�동종�업계의�사람들의�형편도�고려하였던�인물이었다.�농업�분야

에서는�경주의�부농�최부자집을�들�수�있다.�최부자집은�300여�년간�이어오면서�적정�이윤만�추구하면서�주위의�

빈민을�구제하는�데�힘썼다.54)� 웨슬리는�돈�그�자체는�악한�것이�아니며�충분히�선하게�사용될�수�있으며�인류

의�삶에서�고귀한�목적을�충족시키는�하나님의�선물이라고�하였으며,55)�이웃과�사회에�피해를�주지�않으면서�정

직하게�노력하여�많이�벌되�할�수�있는�대로�많이�주라고�하였다.56)�웨슬리가�말한�돈의�올바른�사용�방법을�우

리�역사를�통해서도�가르칠�수�있는�것이다.

� �조선� 후기�실학자의�주장에서도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엿볼� 수�있다.� 당시�실학자들은�균전론,� 한전론,� 여전론,� 정

전론�등을�제시하였다.�이러한�주장은�자영농을�육성하고�빈부�격차를�줄여�백성의�삶을�안정시키기�위해�제시되

었다.�백성이�살아갈�수�있는�최소한의�경제�여건을�마련해주자는�것이다.� 이는�토지를� ‘영영히�파는�것’을�금하

44) 仁祖實錄 29권, 仁祖 12년 1월 29일 丙辰
45) 高麗史 권99, 列傳 12, 咸有一
46) 高麗史 권94, 列傳 7, 徐恭
47) 高麗史 권99, 列傳 12, 庾應圭
48) 高麗史 권113, 列傳 26, 崔瑩
49) 한철하, 한국 교회의 진로 , ACTS와 21세기,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, 2004, 45～50쪽.
50) 김진두, 웨슬리와 사랑의 혁명, 감신, 2003, 36～40쪽.
51) 備邊司謄錄 220책, 純祖 32년 6월 11일
52) 正祖實錄 45권, 正祖 20년 11월 25일 丙寅
53) 里鄕見聞錄 권1, 韓市隱舜繼
54) 전진문․이건, 慶州 崔富者의 家業維持와 經營理念에 관한 硏究 , 經營硏究 31, 2001, 281～287쪽.
55) 김진두, 앞의 책, 2003, 114～116쪽.

56) 김진두, 위의 책, 2003, 49～5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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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� 희년이� 될� 때마다� 산� 땅을� 그냥� 둘려주도록� 하거나(레� 25:23～28)� 가난한� 자를� 위해� 밭모퉁이의� 곡물을�

남겨두도록�한(레�19:9,� 23:22)�하나님의�뜻과�다르지�않다.

� �성경은�원수까지도�사랑할�것을�말하는데(마� 5:44)� 이에�대해�칼빈은�그리스도께서�이웃�사랑을�실천하는�방

법과� 모양을�우리에게� 간결하게�보여준� 것이라� 하였다.57)� 우리� 역사에서� 원수를�사랑할� 정도까지�이른� 경우는�

찾기�어려우나,�공과�사를�구분하여�접근한�경우는�볼�수�있다.�조선�영조의�탕평책에�동의하며�균역법�시행�과

정에서�중요한�역할을�하였던�박문수가�대표적이다.�박문수는�소론�출신으로�신임사화�때�조태채와�대립하며�원

수�사이가�되었다.�그러나�영조�초�조태채의�아들�조관빈이�죄를�지었을�때�다른�사람들과는�달리�극형에�처하

는�것에�반대하였는데,�공적인�판단에서�볼�때�사형에�처할�만한�죄는�아니었다고�판단했기�때문이었다.58)�임진

왜란을�극복하는�데�큰�기여를�하였던�이순신은�원균과�오랫동안�不和하였다.�그러나�자제들에게�경계하여� “마땅
히�저들에게�공이�있다고�말하고�잘못은�말하지�말라.”라고�당부하였다.59)� 왜적을�무찌르기�위해�아군끼리�다투

는�것을�경계하였던�것이다.

� �원수까지� 사랑하라고�하였다고�해서� 죄까지� 용납해야�한다는�것은� 아니다.� 하나님의�축복을�가로막는� 최대의�

적은� 죄로,60)� 하나님의� 은혜로�구원의� 얻기� 위해� 가장� 중요한� 것은� 회개와� 죄� 사함이다.61)� 이런� 점에서� 우리�

민족의�잘못된�부분을�감추기�보다는�들추어내는�것도�필요하다.�다만�우리�민족은�다른�민족을�침략하기보다는�

침략당한�역사가�많았기�때문에�외국과의�관계에서는�피해를�입힌�경우가�기록에�남은� 것이�별로�없다.� 그래도�

광복�이후에�참전하였던�베트남�전쟁�과정에서의�민간인�학살이나�성폭행�사건�등은�반성해야�함을�다룰�필요는�

있다.62)�일본의�강제�징용․징병과� ‘위안부’에�대한�사과를�요구하는�것과�함께�우리의�잘못된�부분도�다루어�비극
적인�역사가�되풀이되지�않도록�할�필요가�있다.

� �우리�역사에서�지배층�중심으로�일어났던�잘못들도�살필�필요가�있다.�북한�교과서에서는�지배층의�폐단과�악

행을�신랄하게�비판하는�경향이�있는데,�비판하는�배경이나�대상은�다를�수�있으나�어느�정도�통하는�면은�있다.�

고려�의종�시기�김돈중,�한뢰�등�문신들이�무신들에게�벌인�행패가�결국�무신�정변으로�이어졌다는�점에서63)�사

회적�약자에�대한�차별이�어떤�결과를�야기하는지를�설명할�수�있다.�혜공왕과�공민왕의�성적�문란의�결과는�권

선징악적�측면에서�살필�수�있다.�혜공왕은�정치를�돌보지�않고�여색에�빠져�살다가�결국�김지정의�난�때�피살

을�당하였다.64)�신라�중대�무열왕계가�끊어지게�된�배경을�설명하면서�혜공왕의�성적�문란과�실정을�다룰�수�있

는�것이다.� 공민왕은�말년에�子弟衛 출신인�홍윤�등에게�그의�비빈들을�억지로�범하게�하여�익비를�임신시켰는
데,�결국�홍륜,�최만생�등에게�암살을�당하였다.65)� 모든�악인들이�바로�징계를�받은�것은�아니지만�잘못된�행위

로�백성들을�어려움에�빠지게�한�경우는�비판적�시각에서�볼�필요가�있다.

� �사회․제도적�측면에서�나타난�죄악도�살필�수�있다.�조선�시대�성리학적�질서의�확대로�나아진�점도�있었지만�
새로운�문제들도�나타났다.�특히�가정에서�여성의�지위�하락과�더불어�여성의�재가�금지�및�정절�강요가�부작용

을�일으켰다.�그래서�남편이�일찍�죽으면�순절할�것을�강요하는�지경에�까지�이르렀다.�또한�고려�말부터�확산되

던� 첩을� 두는� 현상도� 조선� 시대에� 크게� 확산되었다.� 조선� 시대에� 남성들은� 첩을� 들이는� 것에� 대해� 남자다움을�

표현하는�호기로운�행위로�여겨�죄책감을�가지지�않았는데,�이는�상층�여성의�성은�보호하고�존중되어야�하나�하

층�여성의�성은�하찮게�여겨도�된다는�생각�속에서�이루어졌다.66)�이러한�남성�중심적�성�의식으로�인해�한말에

57) 한철하, 21세기 인류의 살 길 증보판, 2011, 261～262쪽.
58) 大東奇聞 권4, 英祖朝, 朴文秀以讐爲恩
59) 燃藜室記述 권18, 宣祖朝, 故事本末
60) 한철하, 앞의 책, 2011, 35～37쪽.

61) 한철하, 위의 책, 2011, 222쪽.

62)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, 부끄러운 우리의 역사,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, 2000.
63) 高麗史 권128, 列傳 41, 叛逆 2, 鄭仲夫
64) 三國史記 권9, 新羅本紀 9, 惠恭王 16년
65) 高麗史 권89, 列傳 2, 后妃 2; 高麗史 권131, 列傳 44, 叛逆 5, 洪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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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�돈을�주면�자신의�처․첩에게�손님의�잠자리를�시중들게�하는�행위도�이루어졌다.67)� 이는�사회적�강자인�남성
에�의한�성�억압이라고�할�수�있다.

� �남성에� 의한� 여성� 억압뿐만� 아니라� 한말에는� 강한� 남성이� 약한� 남성을� 성적으로� 억압하는� 현상도� 나타났다.�

기록에�따르면�당시�탐관오리들�사이에서�남색은�출세의�무기였다고�전하며,68)�한양에서�男色의�풍이�심하여�미
소년을�두고�서로�다투기도�하였다고�한다.69)�또한�모르는�소년이�마을을�지나갈�때�능욕하는�풍습도�전한다.70)�

이에� 1890년대에�京城에는�男色商이�있어�공공연히�자신의�엉덩이�살을�팔면서도�부끄럽게�여기지도�않았다고�
한다.71)� 또한�증언에�따르면� 1940년대�강원도�일부�지역에는�남성�동성애가�광범위하게�있었다가�이후�갑작스

럽게�사라졌는데,�주로� 20살�이상의�남자들이� 10대의�어린�남자를�대상으로�하였다.72)� 이런�성적�억압은�조선�

초에도�일부�확인되는데,�세종�시기에�병조판서를�지낸�李宣이�자신의�사내종을�첩처럼�부렸다고�한다.73)
� �이렇게�사회적�강자에�의한�약자의�성�억압�행위는�자신의�성적�유희와�만족을�위해�타인을�희생시키는�행위

라는�점에서�잘못된�것이다.�죄사함의�은혜를�받기�위해서는�하나님�앞에서�자신의�죄를�고백하는�것이�필요하다

는�점에서�잘못을�잘못이라고�말하는�것�역시�기독교적�가치라�할�수�있다.�우리�역사의�추악한�모습을�무조건�

감추는�것이�올바른�교육이라�할�수�없다.

� �칼빈은�인간이�지상에서�생활하면서�발달시킨�정치,�과학,�문예�등의�지식은�성령께서�특별히�감동시켜�이루어

진�것으로�보았으며,�오히려�이를�통해�나온�유익들을�하나님의�창조�목적에�맞게�사용하는�것이�하나님의�뜻에�

순종하는�것이라�하였다.74)� 우리�민족은�정치�제도,�과학�기술,�문예�등에서�뛰어난�발전을�이루었는데,�이러한�

것들을�하나님의� 일반은총�때문에�타락한�인간에게도� 지속되고�있는� 하나님의�문화명령의� 실현이라는�관점에서�

살필�수�있다.�과학�기술과�문예의�발전�등은�남북의�교과서�모두�우리�민족의�재능을�보여준다는�점에서�자세

히�다루고�있다.

� �다만� 북한�교과서는�이런�부분에서�소수의�영웅보다는�일반�백성의�역할을�강조하는�점이�특징적이다.� 즉� 삼

국의�문화�발전에�대한�서술에서�고구려,�백제,�신라,�발해�인민의�활동을�강조하였고,�팔만대장경은�고려�인민의�

슬기와�재능이�담긴�인쇄물이라고�표현하였다.�훈민정음의�경우도�세종이�우수한�학자들을�집현전에�모아놓고�만

들었다고� 하면서도�동시에� 우리� 인민이� 훈민정음을� 만들었다는�표현을� 사용하였다.� 조선� 시대� 활동한�화가들의�

경우는�도화서�화원이나�신분이�낮은�인물들을�주로�소개하였다.�대체로�과학�기술이나�예술의�발달에�공헌한�이

들은�신분이�낮은�인물들이�많았다.�대표적으로�세종�시기�과학�기술�발달에�크게�기여하였던�장영실은�천인�출

신이었다.�음악,�미술,�기예�부분에�종사하였던�인물에는�지배층이�드물었다.�이런�점에서�북한�교과서의�서술이�

잘못되었다고�볼�수는�없다.�킬빈�신학은�조선�시대�사농공상을�구별하는�의식과�천민에�대한�잘못된�관념을�깨

뜨리고� 모든� 사람에게� 각자의� 자리에서� 부르심에� 순종하며� 기쁨으로� 봉사할� 수� 있는� 토대를� 마련해� 주었다.75)�

이런�점에서�직업과�신분에�대한�차별�없이�민족�문화의�발전에�기여하였던�행동을�칭송하는�것도�기독교적�가

치를�담은�교육이라�할�수�있다.

� �기술과�문예뿐만�아니라�제도적인�측면에서의�발전도�있었다.�대표적인�것은�대간�제도와�실록�편찬이다.�대간�

제도는�왕과�고위�관료,� 하급�관료�간의�상호�견제를�통해�권력이�일방적으로�한쪽으로�쏠리지�않게�하는�역할

66) 이성임,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, 古文書硏究 33, 2008, 323쪽.
67) 如囚居士, 朝鮮雜記, 春詳堂書店, 日本 東京, 1894, 38쪽.
68) 동아일보 1932년 3월 19일, 同性愛漫談(동성애만담) (二(이))
69) 別乾坤 제3호, 1927년 1월 1일, 朝鮮八道正月風俗展覽會
70) 別乾坤 제11호, 1928년 2월 1일, 全朝鮮 怪風俗展覽會, 入場無料
71) 如囚居士, 앞의 책, 1894, 42쪽.

72) 박관수, 1940년대의 ‘남자동성애’ 연구 , 비교민속학 31, 2006, 391～407쪽.
73) 世宗實錄 116권, 世宗 29년 4월 18일 己酉
74) 한철하, 앞의 책, 2011, 33～34쪽.

75) 한철하, 앞의 논문, 2004, 71～7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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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�하였다.76)� 절대�권력은�부패한다는�명언처럼�절대�권력은�부패로�이어지고�백성들의�삶을�어렵게�만든다.�정

치․경제�등의�제도를�교육하면서�이러한�점을�염두에�두고�다룰�수�있다.� 조선왕조실록의�경우도�왕의�언행을�
일일이�기록하여�왕들로�하여금�역사의�심판을�두려워하게�만들었다.77)

� �북한� 교과서에는�우리�민족의�착한�심성과�뛰어난�도덕성을�지닌�민족임을�강조하면서�도미�부부,� 설씨녀�이

야기�등을�장황하게�소개하고�있다.�공후인�이야기를�통해서도�우리�민족은�남의�불행과�슬픔을�동정할�줄�아는�

아름다운�마음씨를�지닌�민족이었다고�평가하였다.78)� 제시된�자료의�사실성은�논란이�있으나�한국사를�통해�도

덕적�심성을�가질�것을�강조하는�부분은�남북이�공유할�수�있는�것이며,�기독교적�가치에도�부합한다.

� �도미� 부부� 이야기는� 북한� 교과서에만� 실려� 있는데,� 도미� 부인의� 정절과� 지배층의� 포악성에� 초점을� 맞추어져�

있다.79)� 삼국사기에�전하는�도미�부부�이야기는�얼핏�보면�도미�부인의�정절을�다룬�것으로�볼�수�있으나�부
부간의�사랑과�신의를�강조한�이야기임을�살필�수�있다.80)�이런�점에서�도미�부부�이야기는�부부가�서로를�동등

한�인격체로�존중하고�신뢰하며�가정을�세워나가는�기독교적�가정관을�담을�수�있는�소재이다.

� �강수는� 신라� 무열왕�김춘추의�외교� 활동을�보좌했던�유학자이다.� 교과서에서는�외교� 문서� 작성에� 뛰어났다는�

점만�부각되어�있는데,�신라�시대�바른�부부�윤리를�보여주는�인물이기도�하다.�강수는�일찍이�부곡�지역에�사는�

대장장이의�딸을�사랑하였는데,�그의�아버지가�읍에�사는�여인과�혼인시키려�하였다.�이때�강수는�조강지처를�버

릴�수�없다고�거절하면서� “가난하거나�신분이�천한�것은�부끄러워할�바가�아닙니다.�도리를�배우고서도�행동하지�

않는�것이야말로�진실로�부끄러워할�바인�것입니다.”라고�말하였다.81)� 배우자를�선택함에�있어서도�여러�조건을�

따지는�현대�사회에�경종을�주는�말이다.

� �북한� 교과서에는� 구진천의� 이야기도� 자세히� 실려� 있다.� 구진천은� 신라의� 삼국� 통일� 무렵에� 활동하였던� 쇠뇌�

기술자였다.�당시�신라에는�천�보나�날아가는�쇠뇌를�만들었다고�한다.�그런데�문무왕�9년(669년)�당�황제의�명

으로�당에�건너가�쇠뇌를�만들게�되었다.�이때�구진천은�자신의�재주를�감추어�30보․60보밖에�나가지�않는�허술
한�쇠뇌만�만들어�바쳤다.�국가의�기술을�타국에�넘기지�않으려는�행동은�국가에�대한�충의�한�형태로,�현대�사

회에도�적용될�수�있다.� 북한교과서는�문익점과�김정호도�애국자로�평가하는데,� 문익점은�고국의�백성을�생각하

여�목화씨를�몰래�들여와�보급하였다는�점에서,�김정호는�통치�세력의�박해에도�정확한�지도를�만들고자�하였다

는�점에서�높이�평가하였다.�두�인물은�남한�교과서에서도�언급되어�있는데,�민족의�안녕을�위한�헌신적인�활동

은�현대�사회에서도�적용해�볼만한�충의�모습이다.

� �북한�교과서는�효에�대해서도�강조하고�있다.�신라�시대�설씨의�딸,�고려�시대의�망이,�조선�후기�김정호의�딸�

등의�효성스러움을�언급하고�있으며,�소설�심청전의�심청의�효도�언급하고�있다.�남한�교과서는�효와�관련된�것

은� 세종� 때의� 삼강행실도 편찬� 정도만� 다루고� 있다.� 효� 즉� 부모� 공경은� 십계명의� 하나일� 정도로� 기독교에서�
중요하게�여기는�덕목이다.�우리나라는�고대�사회에서부터�노인�공경과�효를�중시하였는데,�신라�원성왕�때�실시

하였던�독서삼품과에서는� 효경을�상․중․하품�모든�단계에서�공통으로�읽어야�할�책으로�지정하였다.82)� 또한� 
삼국사기 열전에는�향덕,�성각,�지은�등�효자․효녀의�이야기를�실고�있다.83)�충과�효가�전근대적�윤리라고�생각
하고�소홀히�다루기보다는�현대에도�필요한�덕목임을�알고�다룰�필요가�있다.

76) 이성무, 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, 청아출판사, 2000, 25～42쪽.
77) 李成茂, 朝鮮王朝實錄 과 韓國學硏究 , 民族文化 17, 1994, 32쪽.
78) 리인형, 앞의 책, 2001, 13～15쪽.

79) 오영철, 앞의 책, 2001, 47쪽.

80) 손정인, <都彌傳>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, 語文學 80, 2003, 367～368쪽.
81) 三國史記 권46, 列傳 6, 强首
82) 三國史記 권10, 新羅本紀 10, 元聖王 4년
83) 三國史記 권48, 列傳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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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�근현대�한국�사회의�발전과�기독교의�역할에�대한�교육�방안

� �근현대사는� 기독교� 전래� 이후의� 역사를� 다룬다는� 점에서� 하나님의� 구원의� 역사가� 우리� 민족에게� 직접적으로�

임했던�모습을�살필�수�있다.�다만�남북한�교과서에서는�기독교의�역할을�한정적으로만�기술하고�있어�교육�현장

에서�구속사의�모습을�설명하기에는�한계가�있다.�북한�교과서는�기독교뿐만�아니라�종교와�관련된�부분은�거의�

다루지�않고� 있고,� 남한�교과서도�근대� 이후의�경우�종교계의�활동을�간략하게�다루고�있다.� 근대� 시기의�경우�

기독교에�대해�근대�교육의�발달과�서양�의술의�보급,�양성�평등�의식�전파�등에�기여하였다는�점을,84)�일제�강

점기에는�일제의�신사�참배�강요를�거부하는�운동을�전개했다는�점을85)�기술하고�있다.

� �우리�민족의�역사에서는�자유의�확대�현상을�살필�수�있는데,�지배층의�규모�확대를�통한�방법으로�나타났다.�

즉�신라�시대에는�진골�귀족이�사회를�이끌었다면�고려�시대에는�보다�규모가�확대된�문벌�귀족이�사회를�이끌

었고,�조선�시대에는�양반이�사회를�이끌었다.�조선�후기에는�신분제�변동을�거치면서�양반의�수가�크게�늘어났

다.� 그러나� 이러한� 가운데서도� 한말까지도� 양반의� 특권� 의식과� 하층민과� 여성에� 대한� 차별은� 나아지지� 않았다.�

1894년�갑오개혁으로�신분제가�폐지되기는�하였으나�여전히�노비�매매는�이루어졌고,� 백정은�천대를�받았으며,�

여성에�대한�사회적�억압도�바뀌지�않았다.

� �그럼에도�불구하고�교과서에서는�근대�이후�우리�사회가�많은�발전을�이룬�것으로�서술하였다.�남한�교과서는�

근대�이후�주요�사건과�당시�상황을�나열하는�방법을�통해�한국�사회의�발전을�보여�주고�있다.�흥선�대원군의�

개혁,� 1880년대�초의�개혁,� 갑신정변과�동학� 농민�운동의�주장을�반영한�갑오․을미개혁,� 대한�제국의�광무개혁,�
독립�협회의�활동,�애국�계몽�운동�등을�서술하고,�사회․문화적�변화�상황을�서술하였다.�일제�식민지�시기의�경
우는�국외�독립�운동과�국내�민족�운동과�사회�운동을�중심으로�서술하고�식민지�시기�일상생활의�변화된�모습

을�덧붙였다.�광복�이후는�정부�수립�과정과�제헌�국회의�활동,�민주화�운동의�전개�과정,�경제․사회적�변화,�통
일�노력�등을�서술하였다.�이러한�나열식�서술로�인해�변화의�원인을�명확히�파악하는�데�한계를�주고�있다.

� �북한� 교과서는�근대를�일본�군국주의와�미국의�침략에�맞서�우리�인민이�투쟁한�시기로�묘사하고�있다.� 갑신

정변,� 갑오농민전쟁(동학�농민�운동),� 갑오개혁의�추진과�실패를�다룬�뒤�일제가�여러�조약을�통하여�조선을�침

략하는�과정을�서술하였다.�이에�맞서�우리�민족이�의병�활동과�애국�계몽�운동,�반일�독립�운동을�전개한�것을�

서술하였고,�초기�공산주의�운동의�한계를�덧붙였다.

� �우리�민족은�근대화를�통해�양반�중심의�조선�사회에서�근대�시민�사회로�바뀌어갔다.�그런데�갑오개혁,�광무

개혁�등�불완전한�개혁이�한국�사회를�일순간�바꾸어놓지는�않았다.�성리학적�사고에�빠져있던�조선인들의�삶과�

생각이�몇몇�제도�개혁으로�한순간에�바뀔�수는�없었다.� 한말에�근대�시민�사회를�가장�잘�이해하고�있던�사람

은� 기독교인들이었다.� 미국� 등을� 통해� 유입된� 기독교는� 단지� 종교로서만� 유입된� 것이� 아니었다.� 기독교를� 전한�

서구의�근대�시민�사회의�전통도�같이�들어왔다.�교회�안에서부터�신분�차별과�여성�억압�해소,�노동�중시,�불의

한�권력에�대한�저항�등이�일어났다.� 칼빈은�예수를�믿으면�하나님이�주신�성화의�은혜로�인해�선행�행위를�하

게� 된다고�하였으며,86)� 웨슬리는� 오직� 사랑을� 낳는� 믿음으로만� 구원을� 받는다고�하였으며� 사랑을�낳지� 못하는�

믿음은� 거짓� 믿음이거나� 잘못된�믿음이라고� 하였다.87)� 하나님의�은혜로� 구원에� 이른� 자는� 사랑의�마음도� 갖게�

되어�세상을�바꾸어나갈�수� 있는�힘을� 발휘하는�것이다.� 이렇게�진정으로�하나님을�믿는�자들을�통해�하나님의�

구속의�역사가�우리�민족에게도�이르렀다.� 기독교는�하층민뿐만�아니라�상위�계층인�양반들의�인식을�바꾸어88)�

우리�사회에�평등사상을�확대시켰다.�기득권자가�자신의�특권을�내려놓는�것은�쉽지�않는데,�하나님께서�주신�사

84) 한철호 외, 위의 책, 2014, 232쪽.

85) 한철호 외, 위의 책, 2014, 276쪽.

86) 한철하, 앞의 책, 2011, 102～104쪽.

87) 김진두, 앞의 책, 2003, 36～37쪽.

88) 박정신, 근대 한국과 기독교, 민영사, 1997, 201～202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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랑의�은혜로�변화를�가져온�것이다.

� �갑오개혁�때�과부의�재가�허용,�조혼�금지�등�구습을�타파하였는데,�이러한�조치는�바로�이루어지지는�못하였

다.� 조혼� 폐지는� 일제� 시대에도� 계속� 요구되었다.89)� 오히려� 여성권� 향상은� 기독교의� 확산과� 함께� 이루어졌다.�

1886년�이화학당을�시작으로�선교사들에�의해�여학교�설립이�이루어졌는데,�여자도�교육을�받아야�한다는�인식

을�확대시켰다.� 부부의�겸상,� 아내에게�존댓말�사용,� 축첩� 폐지� 등� 당시에는�상상도�할� 수� 없는� 것들이�교회와�

기독교�가정을�통해�나타났다.90)�최초의�여의사�박에스더의�남편�박유신은�아내의�유학에�동행하여�아내가�의학�

공부를�할�수�있도록�지원하였다.91)� 아내의�꿈을�위해�남편이�희생하는�것�역시�조선�시대에는�상상도�못할�일

이었다.�이렇게�남존여비�사상을�지녔던�조선인들�사이에�기독교�신앙이�유입되면서�점차�남녀를�동등하게�보려

는�시각이�확대되었다.92)

� �이러한� 움직임의� 결과� 1899년� 교회� 부녀자를� 중심으로� 여우회가� 조직되어� 축첩� 반대� 운동을� 전개하였다.93)�

축첩은�여러�명의�첩을�두는�것을�의미하는데�조선�시대에�하나의�풍습으로�자리를�잡았다.�일제�시기에는�하층

민까지도� 첩을� 둘� 정도로� 확대되었으며,� 이로� 인하여� 아내의� 간통만� 처벌하는� 불합리한� 현상을� 야기하였다.94)�

간통쌍벌죄는� 1953년에�가서야�통과되었고,95)� 이후�점차�축첩․중혼의�풍습은�사라져�갔다.�우리�사회에서�축첩�
금지는�교회에서�시작되었다.� 1890년대부터�감리교와�장로교에서�축첩을�금지하는�결정을�내렸고,�첩을�둔�교인

을�제명시켰다.96)� 당시�사회�분위기와�달리�기독교는�축첩이�잘못된�행위임을�지속적으로�보여준�것이다.� 축첩

은�우리�민족의�부끄러운�이면이라는�점에서�교과서에서는�전혀�다루고�있지�않으나�여성권�향상과�관련하여�매

우�중요한�내용이므로�주목할�필요가�있다.�일제�시대에�남성의�축첩과�중혼,�외도�등과�관련한�갈등이�확대되면

서�점차�여성에게만�의무로�부여되어�있었던�정조는�남녀평등의�관념�속에서�정조를�권리로써�주장하는�여성들

에� 의해� 남성에게도� 요구되어졌다.97)� 남성도� 여성과� 마찬가지로� 정조를� 지켜야� 한다는� 것으로,� 정조를� 지키는�

것이�보편적인�성�관념으로�확대되었다.�여성권�향상과�함께�성을�유희의�수단으로�여기는�행위는�비판의�대상이�

된�것이다.�

� �노비제는�갑오개혁으로�폐지되었지만�이후에도�사라지지�않았다.� 1907년�태극학보에�실린�논설에는�인신매매

의�악습을�폐하고�노비를�일제히�해방하자는�주장이�실려�있다.98)�또한�사환�노비였던�자들은�물질적�기반이�없

었기�때문에�노비�신분에서�풀려난�이후에도�주인집에�머물며�노비�시절과�별다른�것�없는�생활을�하였다.99)�경

제적�문제가�해결되지�않는�한�노비는�주인집에서�벗어나기�어려웠던�것이다.�이러한�때에�기독교�신앙을�받아들

인�신자들은�노비를�속량하고�가족으로�받아주기도�하였다.100)�

� �백정들은�조선�시대에�사람�취급을�받지�못하였다.�백정은�천민�중의�천민으로�인식되어�상민들에게까지�배척

되었다.� 그리하여�갑오개혁�이후� 신분제가�폐지되었어도� 1920년대� 형평� 운동이�일어날�정도로�백정에�대한� 차

별은�사라지지�않았다.�이러한�상황에서� 1895년�이후�무어�선교사의�후원으로�백정�신분�철폐�운동이�전개되었

고,� 백정과�동석하여�예배드리는�경우가�나타났다.101)� 1898년� 10월� 29일�서울�종로에서�개최된�관민공동회에

89) 1929년 7월 25일에 제정된 근우회의 행동 강령 중에 ‘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’가 포함되어 있다.

90) 김인수, 한국 기독교회사, 한국장로교출판사, 1994, 159～160쪽; 박명수, 놀라운 변화: 초기 한국 기독교

와 가정 , 역사신학논총 12, 2006, 69～77쪽.
91) 윤선자, 한말 박에스더의 미국 유학과 의료 활동 , 여성과 역사 20, 2014, 152～159쪽.
92) 李萬烈, 기독교의 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화 , 淑大史論 7, 1972, 35～38쪽.
93) 丁堯燮, 韓國女性運動史, 一潮閣, 1971, 35쪽.
94) 소현숙, 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, 한양대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13, 221～225쪽.
95) 이임하, 姦通雙罰罪의 제정 및 적용과정에 나타난 여성관 , 史叢 56, 2003, 134～135쪽.
96) 한규무,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(1890～1940) , 한국 기독교와 역사 10, 1999, 68～70쪽.
97) 이임하, 앞의 논문, 2003, 262～274쪽.

98) 太極學會, 習慣改良論 , 太極學報 10, 1907, 10～14쪽.
99) 趙誠倫, 상민․천민층의 성장 , 한국사 44 -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·경제적 변동, 국사편찬위원회, 2002,
351～352쪽.

100) 김인수, 앞의 책, 1994, 160～161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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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는�백정�출신�박성춘이�연설을�하였는데,�백정이�양반들까지�모인�자리에서�자기�의견을�이야기하게�되었다는�

점에서� 의의가� 큰� 사건이었다.� 물론� ‘백정의� 동석� 예배’는� 진주� 지역� 교회에서� 좌절을� 맛보는� 등� 한계는� 있었

다.102)�그래도�교회를�중심으로�백정을�똑같은�사람으로�인식하려는�움직임이�일어났다는�점은�주목할�만하다.

� �남한�교과서에는�동학�농민�운동이�일어날�무렵�농민�봉기가�곳곳에서�일어났다는�것은�간략히�언급하고는�있

는데,� 당시�매관매직과�지방관의�부정부패가�얼마나�심했는지�실감하기�어렵게�서술되어�있다.�그런데�황현의� 
매천야록에�보면�대한제국�시기에도�국가�차원에서�많은�돈을�받고�지방관�자리를�팔았음을�알�수�있다.� 이에�
대해�기독교인들이�중심이�되어�저항이�이루어졌고,�그로�인해�돈을�주고�관직을�산�사람들은�기독교가�덜�보급

된�지역의�지방관을�원하기도�하였다.103)�한말에�교회는�관리들의�수탈로�힘들어하던�백성들의�의지처였던�것이

다.

� �기독교인들은�한말과�일제� 강점기에�민족운동․독립운동에도�적극�참여하였다.� 1890년대�민중� 계몽과�민권� 의
식�향상에�기여하였던�독립협회나�1907년�성립되어�민족운동을�전개한�신민회의�결성�및�활동�과정에서�기독교

인들의�역할이�컸다.104)� 1900년대�일제의�침략이�심해지는�상황�속에서�교회는�항일�독립을�위한�사람들의�모

임� 장소였다.105)� 1919년� 3․1� 운동에서도�기독교는�주도적인�역할을�하였다.106)� 다만� 이러한�운동은�기독교인
에�의해서만�이루어진�것은�아니라는�점에서�한국사�교육�과정에서�기독교계의�역할만�따로�떼어�설명하기에는�

한계가�있다.� 우리� 민족�전체가�참여한�일에�기독교계의�역할만�부각시켜�교육하는�것은�오히려�기독교에�대한�

반감만�불러일으킬�수�있다.�교과서에는�이준,�이승훈,�양기탁,�유관순,�강우규,�김상옥,�김구�등�기독교와�관련된�

인물들이�실려�있다.�이러한�인물을�설명하는�과정에서�기독교계가�민족운동․독립운동에�적극�참여하였다는�것을�
보여주는�것이�효과적인�교육�방법이�될�수�있다.�

� �즉� 이준�열사의�경우�헤이그�특사로�선택되었던�이유를�설명하면서�상동교회의�엡윗청년회가�중심이�된�을사

조약�폐기�운동�과정에서�대표로�상소문을�지었던�사실을�다룰�수�있다.107)�대한인�노인�동맹단�소속으로�1919

년�사이토�총독에게�폭탄을�던졌던�강우규의�경우는�재판정에서�일본�총독이� ‘네�이웃을�사랑하라�또�남의�것을�

탐내지�마라’는�계명과�만국�공법을�교란하는�행위를�하였기�때문에�의거를�결심하였다고�말한�내용을�자료로�활

용할�수�있다.108)� 3․1�운동의�민족�대표로�참여하였던�이승훈도�재판정에서�자신의�행동이� ‘제�자유를�지키면서�
남의�자유를�존중하라는�하늘의�뜻을�받드는�일’109)이었다고�말하였다.�강우규와�이승훈이�기독교인이었다고�직

접�말하기보다는�그들의�말을�통해�간접적으로�그들이�기독교인임을�드러내는�방법을�쓸�수�있는�것이다.�더하여�

두�사람의�활동은�기독교�신앙이�어떤�점에서�민족운동을�불러일으켰는지�설명하기�좋은�사례이기도�하다.

� �백범�김구의�경우�독립운동을�전개하던�시절�기독교�신앙을�지니고�있었는지는�불분명하다.�다만� 1903년경에�

기독교로�개종하였다는�것과�광복�이후�교회�행사에�자주�참석하였다는�것은�확인된다.110)�김구는�1931년�이후�

임시정부에서�주도적인�역할을�하였던�인물이다.�남한�교과서에는�김구의�임시정부�사수파가�1935년�민족혁명당

에�참여하지�않고�따로�한국�국민당을�창당하였으며�1940년�한국�독립당으로�이어졌음을�다루고�있다.�뒤에�조

소앙�등이�민족혁명당에�대해�무산계급독재론을�주장하는�공산주의자라고�비판하며�탈당을�하였던�것을�보면111)�

101) 임순만, 기독교 전파가 백정 공동체에 미친 영향 , 형평 운동의 재인식, 솔, 1993, 80～97쪽.
102) 임순만, 앞의 논문, 1993, 98～99쪽.

103) 이만열, 韓末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, 韓國史論 1, 서울대학교 한국사학회, 1973, 355～357쪽.
104)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, 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, 기독교문사, 259～266, 1989, 292～302쪽.
105) 박정신, 앞의 책, 1997, 208～215쪽.

106)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, 한국 기독교의 역사 Ⅱ, 기독교문사, 1990, 30～41쪽.
107) 이만열, 이준 열사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, 역사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,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,
2007, 27쪽.

108) 基督申報 1920년 3월 3일
109) 金基錫, 南岡 李承薰, 現代敎育叢書出版社, 1964, 200쪽.
110) 이만열, 백범 김구 –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생애 , 역사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, 한국기독교역
사연구소, 2007, 112～115, 129～13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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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혁명당은� 공산주의� 계열이� 주도한� 단체였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공산주의에서는� 종교를� 배격하였는데,� 임시정부�

사수파에는�기독교,� 대종교,� 천주교�등�종교를�지닌�인사들이�참여하고�있었다.� 한국�국민당의�이사였던�송병조

는�목사�안수를�받았던�인물이었다.112)�이렇게�임시정부�사수파가�민족혁명당에�참여하지�않은�이유를�설명하면

서�자연스럽게�기독교와�임시정부,�김구와의�관계를�언급할�수�있다.

� �광복�후�김구는�통일�정부�수립을�위해�노력하였는데,�남한만의�단독�선거에�반대하며� 1948년� 4월�평양에서�

개최된�남북�협상�회의에�참여하기도�하였다.�김구는�죽는�순간까지�통일된�조국을�꿈꾸었던�인물로,� ｢나의�소원
｣113)이라는�연설에서� 우리나라의�완전한�자주� 독립이� 자신의�소원임을�밝혔다.� 김구는�완전한�독립을�이룬� 뒤�
인류가�진정한�평화와�복락을�누릴�수�있는�사상을�낳아�우리나라에�먼저�실현하자고�하였다.�그러면서�우리�민

족은�가족과�이웃과�동포에게�나누어주는�것을�낙으로�삼았던�민족으로,�한�없이�주기�위해�부지런히�일하고�사

랑하는�자를�위해�즐거운�것을�권하던�민족이었음을�말하였다.�김구는�1946년�어느�교회에서�했던�연설� ｢밀(麥)�
한�알이�따에�떠러저�죽으며｣에서� “우리들이�갈망하는�조선을�하나님의�나라로�세워보자.”라고�하였다.114)� ｢나의�
소원｣에서�말한�인의와�자비와�사랑의�정신이�배양된�문화를�지닌�세상,�홍익인간의�이상이�실현된�세상은� ‘하나
님의�나라’로도�표현될�수�있다.�교육�현장에서�기독교의�이상인� ‘하나님의�나라’를�직접�언급하기는�어렵지만�김

구의�글을�통해�기독교적�이상을�이야기해볼�수�있을�것이다.

� �우리�민족은�일제의�통치에�저항하여�독립운동을�전개하면서�민족과�국가의�소중함을�깨닫게�되었고,�독립운동

을� 위해� 자기� 재산을� 내놓기도� 하고� 생명을� 바치기도� 하였다.� 이회영․이시영� 가문,� 이상용� 가문처럼� 전� 재산을�
독립운동을�위해�내놓은�가문도�있었다.�김구가�우리�민족에�대해�나누기를�좋아하는�민족이라�하였던�것은�독립

운동을�위해�아낌없이�지원해주었던�많은�동포들의�모습을�보아왔기�때문일�것이다.�이때�많은�기독교인들이�임

시�정부�활동에�필요한�경비를�위한�성금을�보냈다.115)�기독교는�근대�시기부터�병원․학교�설립,�복지�단체�설립�
등을�통해�사회�복지에�공헌해�왔다.116)�기독교는�나눔의�실천을�통해서도�우리�민족의�독립과�발전에�기여하였

던�것이다.

� �우리나라의�근대화와�독립�과정에서�기독교가�큰�역할을�하였던�것은�분명하다.�그러나�기독교의�역할을�강조

하는�것에서�끝난다면�이것은�과거의�역사에�매몰되는�결과를�가져올�수�있다.�과거의�공적은�과거의�일일�따름

이다.�과거의�기독교�신자들이�당시의�문제에�기여하였던�것처럼�현재를�사는�기독교인들은�지금�우리�사회의�문

제에�어떻게�기여할�것인지를�생각할�필요가�있다.�역사는�여전히�지속되고�있으며�하나님�나라는�아직�이�땅에�

완전히�실현되지�못했기�때문이다.�무엇보다도�기독교는�하나님의�은혜를�통한�사랑의�실천과�불의에�대한�선한�

투쟁으로�이�땅을�바꾸는�역할을�해왔다.�이러한�정신을�바탕으로�현대�사회의�문제�해결에도�지속적으로�참여해

야�할�것이다.

Ⅴ.�맺음말

� �우리�민족은�몇�차례�국가�소멸�위기를�극복하고�지금에�이르렀다.� 7세기�중엽�신라는�당의�세력을�몰아내고�

삼국�통일을�완성하였는데,�토번의�성장으로�당이�신라에�집중할�수�없었던�것도�여기에�영향을�주었다.�고려�중

기에는�세계�최강국이었던�몽골의�침입을�받고도�국가�체제를�유지하였다.�고려�원종과�원�세조�쿠빌라이의�극적

인�만남이�여기에�영향을�주었다.�임진왜란� 1년�전�이순신이�전라좌수사에�임명되면서�조선은�일본과의� 7년�전

111) 趙凡來, 韓國獨立黨의 變遷과 活動 , 한국민족운동사연구 16, 1997, 66～68쪽.
112) 국가보훈처, 이달의 독립운동가⑪, 사인코리아, 1997, 39쪽.
113) 白凡金九先生記念事業委員會, 白凡 金九先生의 “나의 소원” , 국토통일 33, 39～44쪽.
114) 이만열, 앞의 책, 2007, 129～130쪽.

115)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, 앞의 책, 1990, 60쪽.

116) 임성빈,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, 신앙과 학문 49, 2011, 174～17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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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을�극복할�수�있었다.�임진왜란�초기에�수군이�괴멸되었다면�조선은�반격할�틈도�얻지�못하였을�것이다.�병자

호란�때�인조가�청에�무릎을�꿇고도�조선은�멸망하지�않았다.�조선은�티베트나�내몽고와�같이�청에�완전히�복속

되는�처지가�되지는�않은�것이다.�일제가�중․일�전쟁,�태평양�전쟁을�일으켰다가�패배하면서�우리�민족은�일제의�
동화�정책을�극복하고�독립을�이룰�수�있었다.�이러한�승리에는�외세에�저항한�우리�민족�전체의�노력도�포함되

어�있기는�하지만�극적인�부분도�있었다.�함석헌이�말했던�것처럼�우리�민족은�남을�박해한�일이�없고�不仁之心
의� ‘착함’을�지녔기�때문에�세계적�사명을�부여하기�위해�하나님께서�우리에게�독립된�나라를�선사했던�것은�아

닐까도� 한다.� 제국주의� 세계� 침탈에� 참여하였던� 서구� 열강이나� 일본,� 동아시아의� 여러� 나라를� 침공한� 중국이나�

몽골�등과는�달리�우리나라는�주변�세력을�괴롭힌�적이�별로�없었다는�점에서�인류�평화의�중심에�설만한�나라

이다.�이런�점에서�한철하�박사님이�언급한� ‘기독교�한국’은�세계�평화의�모델로�제시될�수�있다.

� �남북한은�자본주의�체제와�사회주의�체제로�나누어져�있지만�우리�역사를�바라보는�데에는�공통된�점도�있다.�

또한� 북한� 교과서에서� 우리� 민족의� 민족성으로� 언급한� 내용들에서� 기독교적� 가치를� 담은� 역사� 인식과� 통할� 수�

있는� 부분도�확인할�수�있다.� ‘기독교�한국’을� 통해�남북한의�온전한�통합을�이루어낸다면�전� 세계�화합의�좋은�

모델이�될�수�있을�것이다.

� �일반은총을�통해�한국사에�나타난�여러�모습�속에서�우리는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찾아볼�수�있다.� 청백리�관리의�

삶과�정책,�조선�후기�부자들의�나눔�활동�등에서�이웃�사랑의�실천과�더불어�살아가는�삶의�자세를�엿볼�수�있

다.�올바르지�못한�정치를�펼친�인물의�몰락�속에서�죄를�싫어하시는�하나님의�모습도�살필�수�있는데,�이를�통

해�우리�민족의�잘못된�모습을�반성하고�더�나은�사회를�만들기�위한�교훈을�얻을�수�있다.�또한�하나님이�인류

에게�주신�창조성을�통해�이룬�우리�민족의�뛰어난�문화유산이나�사회�발전에�기여한�제도�등도�살필�수�있다.�

북한�교과서에�실린�내용을�통해서는�바람직한�부부�윤리와�현대�사회에�적용해�볼�만한�충과�효의�개념도�살필�

수�있는데,�기독교적�가정관�등을�담아볼�수�있는�소재들이다.�한국사�속에서�나타난�이러한�모습들을�통해�남과�

북은�물론�모든�인류가�지향해야�할�삶의�자세를�가르칠�수�있다.

� �근대�이후의�역사에서는�하나님의�은혜를�입은�사람들에�의해�한국�사회의�극적인�발전이�이루어졌음을�살필�

수�있다.�일상에서�기독교인들의�노력으로�신분제�사회는�서서히�해체되어�갔고,�여성권�향상과�함께�성을�유희

의�수단으로�여기던�행위도�비판의�대상이�되었다.�봉건�지배�세력이나�일제�등�불의한�세력에�항거하는�데에도�

앞장을�섰다.�근대에�기독교인들은�하나님의�은혜로�자신을�변화시키고�이웃�사랑을�실천하는�방식으로�우리나라

를�바꾸어�나갔다.�불평등�해소나�사회�부조리�해결을�위한�기독교적�방식은�타인의�변화를�강요하는�것이�아니

라�자신을�먼저�변화시키는�것에서�시작되었다.�스스로�아내를�동등한�인격체로�대우하고�노비를�풀어주고�하층

민을�형제자매로�받아들였다.�이렇게�자신을�변화시켜�다른�사람들로�하여금�본받도록�하는�방식의�개혁은�느릴�

수밖에�없다.�그러나�강제적인�변혁은�사람들의�불만을�쌓게�할�따름이다.�자신을�변화시켜�세상을�바꾸어나가는�

방식이야말로�모두의�불만�없이�사회�부조리를�해소하고�모두가�화목할�수�있는�세상을�만드는�지름길이�될�것

이다.

� �물론� 인간�세상에는�누군가의�선의를�이용하여�자신의�부나�욕망을�채우는�사람들도�있다.� 이런�점에서�개인

적인�선행만으로는�사회를�변화시키기�어렵고�제도적�변화도�함께�이루어질�필요가�있다.�우리�역사를�보면�대간�

제도�정비,�대동법�추진,�신분제�및�축첩�폐지�등을�위한�노력이�추진되었다.�이러한�제도�정비에는�더�나은�사

회를� 만들고자� 하는� 사람들의� 노력이� 숨어� 있었다.� 죄는� 하나님의� 은혜가� 이� 땅에� 미치는� 것을� 가리게� 한다는�

것을�알고�개인의�변화를�통한�방법뿐만�아니라�제도�개선을�통한�방법을�통해서도�제거해�나아가는�것이�필요

하다.�이렇듯�보다�나은�사회를�만들기�위해서는�두�가지�차원에서의�노력이�모두�필요함을�가르칠�필요가�있다.

� �한편,�인간의�죄성으로�인해�가장�변화되기�어려운�것은�성적인�부분이다.�그러다보니�갑오개혁�시기에�축첩은�

논의조차� 이루어지지� 않았다.� 오히려� 일제� 시대에� 첩을� 두는� 행위는� 하층민에게까지� 확대되었다.� 조선잡기에�
묘사된�한말� 조선의�성적� 타락은�극에� 달해� 있었다.� 1890년대� 조선은�화간과�강간의�악풍이�만연하였고,� 돈만�

주면�처․첩에게�손님의�잠자리를�시중들게�하였으며,�남색을�하면서도�부끄러워하지�않았던�것으로�전한다.�정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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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�양반� 여성에게만�강요되어�있었으며,� 힘� 있는� 남성의�성적� 유희� 추구는�별다른�제재를�받지� 않았다.� 이러한�

현상은�악습�폐지를�위한�기독교계의�노력과�여성권�향상으로�완화되었으나�새로운�형태의�문제는�계속해서�나

타나고�있다.�그것은�성을�출산과�가족�유지를�위한�수단으로�여기지�않고�유희의�도구로�여기기�때문이다.�성을�

유희의�도구로�여길�경우�양육의�책임을�회피하려는�현상은�확대되고�불행�속에�놓이게�될�영혼은�늘어날�것이

다.�성�범죄를�처벌하는�것은�이성을�통해�성적�욕망을�제어할�수�있다고�보기�때문이다.�이에�혜공왕,�천추태후

와�목종,�공민왕,�임해군�등�성적�타락이�심했던�인물들의�몰락을�통해�학생들에게�경각심을�심어주는�교육도�필

요하다.

� �기독교적�가치는�교회�안에서만이�아니라�세상�모든� 지역에서�통용될�수�있다고�본다.� 이에�한국사를�기독교

적�관점에서도�볼�수�있고,�한국사를�통해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설명할�수도�있다고�본다.�다만�이�글은�한국사를�통

해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설명하려는�것은�아니며�한국사�교육�과정에서�기독교적�가치를�제시할�수�있는�방법을�제

안해�본�것이다.� ‘기독교�한국’,� 하나님의�나라를�이�땅에�이루어나가기�위해서는�이웃�사랑의�정신을�실천할�사

람들이�많이�나타나는�것이�중요한데,�한국사�교육이�여기에�기여할�수�있기를�바라는�마음이다.�또한�남북한�한

국사�교과서의�공통점을�찾아보고�북한�교과서에�실린�내용을�이용해�보았던�것은�차이만을�강조해서는�남북이�

통합의�길로�나아갈�수�없다고�보았기�때문이다.�남북의�공통점을�찾아보려는�노력은�민족의�화합을�위한�한�방

법이라�본다.�이는�각�사람의�상황을�이해하고�그를�그리스도�안의�한�형제자매로�품는�기독교의�정신과도�통한

다.


